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델파이 디지털의 지난 7월 분석에 따

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월 기준으로 전기 생산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기 생산 

비용 외에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채굴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죠. 정리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전기 생산 비용을 한참 웃돌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무난하게 수

익을 기록하던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상자산 분석 

업체인 아케인 리서치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률은 6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란 채굴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에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후에도 해시레이트는 계속 올라 지난 9월에는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채굴 업체들에게는 악재입니다. 비트코인의 채

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채굴자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해시레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채굴자들의 채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술했듯,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대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서 채굴 수익은 줄었는데 

채굴 비용이 늘어나는 안 좋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채굴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의 손익 결과는 나스닥에 상장된 3대 채굴 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블록체인의 2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들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코어 사이언티픽은 8억6200만달러,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1억9200만달러, 라이엇 블록체인은 3억6600만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규모가 큰 비트

코인 채굴 업체로 알려진 컴퓨트노스 역시 지난 9월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남부 파산 법원

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텍사스 남부 파산 법원은 컴퓨

트노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지난 27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이 나서서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월 가상자산 채굴 서비스 제공 업체인 비트디어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

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디어는 펀드 자금 가운데 5000만달러는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억달러는 패밀리오피스, 벤처캐피탈, 대체투자 펀드, 채굴 업체 등 외부 

투자자에게 조달 받을 계획입니다. 



 

비트디어는 과거 ‘비트코인 채굴왕’으로 불렸던 우지한이 세콰이어캐피탈 등 여러 벤처캐피탈과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비트메인과 매트릭스포트의 공동창립자이기도 한 우지한은 비트디어를 통

해 미국, 노르웨이를 비롯한 지역에서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를 갖추고 채굴 관련 서비스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은행 B.라일리의 잇따른 비트코인 채굴 업체 투자 행보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B.라일리는 지

난 7월 코어 사이언티픽의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라일리는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최대 1억달러 규모의 코어 사이언티픽 주식을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B.라일리는 비트

코인 채굴 업체 아이리스 에너지의 주식 최대 1억달러어치를 매입하는 계약을 지난 9월 맺었습니

다. 이에 따라 아이리스 에너지는 계약이 체결된 23일 이후 24개월 동안 자사 주식을 B.라일리에 

최대 2500만주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00만주는 아이리스 에너지 지분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코어 사이언티픽과 아이리스 에너지는 매각 대금을 채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쓸 예

정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9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프레드 티엘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규제 기관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채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채굴을 친환경적인 방식

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동조라도 하듯, 태양열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는 아스펜크릭은 지난 

9월 8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스펜크릭의 이번 시리즈A 투자는 갤럭시 

디지털과 폴리체인 캐피탈이 주도했으며 CMT 디지털, 룩소르 테크놀로지스, 쿠퍼 리버 에너지 파

트너스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도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향한 ‘투자 러시’

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 산업, 더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

이 밝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것일 텐데요. 산업이 어려운 와중에 이뤄진 투자인 만큼, 투

자금이 적재적소에 쓰여 가상자산 시장이 한 층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썸코리아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목적

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